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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작업 그룹 

 

토요일부터 총회 위원들은 앞으로 6 년간의 중점 영역의 윤곽을 잡고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총회 

문서 작성을 위해 네 주제 그룹으로 나뉘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의 숙고와 토론에서 명확한 

방향을 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총회 위원들은 그들의 흥미와 에너지에 맞는 작업 그룹과 함께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후에 해야할 일에 앞서 안건 위원회가 이 다른 주제들과 연관된 안건들을 

나누어 최종 권고안과 지침에 통합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룹들은 앞으로 며칠 간 만나 그 주의 

후반부에 투표에 올릴 문서들을 작성해 낼 것입니다.   

계속해서 총회 위원들의 나눔입니다. 

한국 인천 관구의 마리 가르멜 수녀는 한국 

여자 장상 연합회의 JPIC 위원장입니다. 한국 

세계 기후 변화 운동 회장이기도 합니다. 

가르멜 수녀는, “우리 사이에서 

시노달리타스를 느낀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의 수녀회라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숙고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지역의 마리 마르티나 수녀는 공동체 분원 책임자입니다. “주제 작업 그룹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수녀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총회의 일에 헌신적이다.”  


